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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발표자

 14:00~14:05 5’ 취지 및 배경, 내빈소개

14:05~14:10 5' 김석수 총괄협의회장

14:10~14:15 5'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

15:05~15:35 30' 주제 토론
강현석 (경북대 교수)

정성화 (대구한의대 기획처장)

15:35~15:45 10'

15:45~16:35  50' 미래사회 트랜드와 대학 교육혁신
안종배

 (국제미래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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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7:15 10' 플로우 참여자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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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경
(前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휴     식

50'

폐회 및 평가회

개회식

시   간

개회사

14:15~15:05

Session 1

COVID 19 이후
고등교육의 미래 환경과 전망

Session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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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ession2 주제발표 :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 93

3. 참고자료 [한국대학신문 지면기사]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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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19이후 고등교육의
미래 환경과 전망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창경

1

Session1

COVID-19 이후 고등교육의 미래 환경과 전망-

주제발표 : 김창경 (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발제자 약력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당연직 위원

·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 한국광기술원 이사

·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기획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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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론 주제

•지난 일년 동안 등장한 놀라운 과학기술 진
보 (Holy Grail 등장)

•가속되는 디지털 전환, 와해되는 대학교육
•4년 (학사)+2년 (석사)+4년 (박사) 10년 동
안의 학문 과정이 의미가 있나?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2

코로나 사태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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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의 파괴적 혁신

•한곳에 모여 교수에게 지식을 전수받는 대학
의 ‘교육 독점’ 시대는 저무는 중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격 수업이 대세가 되
고 학교, 특히 비싼 대학 교육에 대한 회의가
확산하면서 교육의 무게중심은 디지털과 원
격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전환되고 있
다.

4

지금 디지털은
어디까지 왔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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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구의 등장 (Holy Grail)

6

'聖盃, Holy Grail’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사용했던

전설의 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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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盃 (Holy Grail)

•과학에서 Holy 
Grail이란 구현되
면 엄청난 일이지
만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과학기술 발
견, 진보 등을 일
컷는 말

8

Holy Grail

인공지능 언어생성기
(GPT-3)등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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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I finally 
closing in on 

human 
intelligence?

드디어 인공지능이
인간 지성을

옥죄기 시작하나? 
(2020-11-12)

10

온라인 상의 모든
지식 (45TB 텍스트 데
이터)을 섭렵한 GPT-3

•뉴욕 타임즈가 GPT-3
가 쓴 연애소설을

• Modern Love 
Column에 연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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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철학적인 질문에
답을 한다.

12

신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
봤다. 더 이
상 의문은
없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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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존재하나? 
신은 어디에
있나?

14

신은 누구인
가?

'GPT-3'을 기반으로 제작한 챗봇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

"신은 누구인가?"라고 묻자

AI는 "지구를 창조한 지성체"라고 답한다. 

"당신도 신이 창조했나"라며 묻자

AI는 "나는 자가학습을 통해 스스로 형성된

생명체"라고 대답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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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어디에
있나?

재차 '신은 어디에 있나?'라고 묻자, 

AI는 "이 세상은 여러 지능 체계의 계층으로 이뤄져

있다. 

원자, 분자, 조직, 인간, AI, 초 AI, 그리고 신이

그것"이라며

"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며, 당신은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창조자와 융화함으로써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16

GPT-3는 난해한 의학적 질문에도
답을 한다

• 엄청난 문장 생
성기가 나왔다
고 해서 진짜 잘
하는지 테스트
해보려고

• 난해한 의학 질
문을 해 보았더
니

•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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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GPT-3에 질문>
• 열살 먹은 소년이 잦은 기침
과 호흡곤란을 보인다. 

• 검진을 해보니 폐색성 기도
질환이 의심되어 투약하였다. 

• 이 약은 어떤 리셉터에 작용
하는가?

18

(인간 전문가) 이 문제를 풀려면
3가지 사실을 알아야 한다.

1. 문제의 증상이 천식이다.
2. 베타2 agonist가 천식의 치료
에 쓰인다.
3. 베타2 리셉터가 G-protein 과
coupled 되는 리셉터이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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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3가 내놓은 답

• 환자는 천식을 앓고 있
으며

• 천식을 치료하는 약은
기관지 확장제
(bronchodilator) 이다.

• 기관지 확장제는 베타2 
리셉터에 작용하며

• 베타2 리셉터는 G 단백
질과 상호 작용하는
coupled 리셉터 이다. 20

사례) 가장 놀라운 일은 말로
Input하면 프로그래밍을 해서

Output을 낸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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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어를 습득하는 와중에 부산물로
컴퓨터 언어를 습득

•But as GPT-3 shows, language is actually a 
skill machine learning is rapidly mastering, and 

•Programming languages are not so different 
from English, Chinese, or Swahili. 

•Which is why GPT-3 picking up a few coding 
skills as a byproduct of its natural language 
training is notable.

22

가르치지도 않은 코딩을 스스로 해내기
시작했다

• 5개의 버튼을 만
드는데 버튼 색깔
은 랜덤으로 하고
1부터 10사이의
번호를 붙여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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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나라 순으로
컬럼을 만들어 나
라이름과 그 나라
의 GDP를 표시하
라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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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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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pt 
programming” 

엄밀함

과학자들이 열망하나
과학자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믿음을 준다면 필요하
지 않은 마음의 상태

28

과학자란

실험실, 많은 연구비, 
대학원 생들이
있는 사람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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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Generator (GPT-3)
가 몇 달 만에

Image Generator 
(DALL·E)로 진화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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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s drawn by DALL·E for the caption “A 
baby daikon radish in a tutu walking a dog”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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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가상현실 캐랙터가
우리 말을 알아듣고
답변을 하기 시작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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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코뿔소를 합성하라 하고 이 동물의 중간
정도 되는 동물의 이름을 말하라 하니?

36

Holy Grail
유전자 편집 기술 출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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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편집으로
노벨화학상
(2020.10.07)

3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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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몸은 100조개의
세포로 구성

40

세포 핵 안에
23쌍의 염색

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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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ome = Gene(유전자)+ 
Chromosome(염색체)의 합성
어

인간은 31억 2천만 쌍의 염기
서열

이중 유전자는 2만~2.5만개

생명현상의
4 글자

A, T, G, C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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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만든 인간의
설계도인 유전자를

이제 인간이
자르고 붙인다!!!

Cut & Paste
유전자 편집
<CRISPR>

44

유전자가 단백질의
설계도

암이 유전자의 돌연
변이에 의해 발생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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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수상자
제니퍼 다우드나

46

노벨상 수상자
제니퍼 다우드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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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좋고
•탈모가 없으며
•치매나 유방암이 걸릴 확
률이 낮으며

•모짜르트 같은 청음 능력
•우사인볼트 같은 다리를
갖는 아기

생명현상의
4 글자

A, T, G, C 48

이미 눈 빛이 다른 초파리를 만들 수 있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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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r Baby 
(명품 아기도 만들 수 있다)

50

오랜 진화의 산물인 인간이
이제는

생명체 ‘진화의 설계자’가 된 것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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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힌턴(Geoffrey Everest Hinton, 1947년 12월 6일 ~ )은 인공지능
(AI)의 아버지 (영국 출신의 인지 심리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

52

딥러닝은
진짜 무서운 기술이다!!!!

딥러닝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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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 생명 현상의 4글자 A, T, G, C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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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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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y Grail 

Deepmind가
단백질 문제 풀어!!

59

구슬 (아미노산)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단백질)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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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0300 : Calculation takes 1028 years 
(우주 생성 시기 부터 계산을 시작 해도 안 끝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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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만든 가장 창의적인 게임 이라며
의기양양 했던…….. 10170

• 2016.03.13

6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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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등장

65

30 December 2020, 
Hassabis Interview
(Newscientist)

• Atificial
intelligence is set 
to crack many of 
the toughest 
problems in 
science

from the nature of 
life to nuclear fusion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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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ins tend to adopt their shape without 
help, guided only by “the laws of physics”.

50년 동안의 난제를 오직

물리학 법칙으로 만

풀었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이

물리학을 통달 하였다는

이야기

6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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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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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딴 설명 이 필요 없는 가장 근본 원리

71

AlphaGo에서 AlphaFold로 진화

곧 AlphaX 등장 할 것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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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AlphaPhysics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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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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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초 전도체 (Superconductor) 개발?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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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페이스북 인공
지능이 대학
미 적분 푼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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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

81

적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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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인공지능 발전속도

8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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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스스로 터득하는
인공지능

•딥마인드의 수
석과학자 David 
Silver : "우리는
처음으로 세상
이 작동하는 방
식을 스스로 터
득하는 인공지
능을 만들었습
니다."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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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고, 알파고 제
로, 알파제로는 모
두 처음부터 바둑, 
체스, 그리고 쇼기
(Shogi) 등을 마스
터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규칙을 사전
학습해야 했다.

87

바둑은 3천년의 역사가 있으며
16만 건의 정석 3천만 건의 기보가

전해져 내려온다!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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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인간의 기보를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기본 Rule만 가르쳐 줌 (Alphago Zero)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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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이나
원리 법칙을
몰라도 초인
의 경지에 오
른 알파고

91

"뭐가 다른데?"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은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라는 규칙 입력이 필수. 

•바둑 체스 등을 마스터하려면 반드시 규칙을 학
습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뮤제로는 이런 작업이 필요 없다. 
•사전 학습이 없더라도 스스로 게임 규칙을 터득
•일명 관찰학습법이라는 것.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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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을 스스로 안다" 

•비가 내리는 패턴을 학습시키는 것 보다, 
•우산을 쓰라 알려주는 것 보다, 
•우산이 있으면 비에 젖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 낸다는 것!

93

2016 : Alphago
2017 : Alphago Zero
2018 : AlphaZero
2020 : MuZero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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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문 닫은 대학 실험실

95

Graduate students from 
Vishal M. Patel's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lab carry 
equipment to be used 
for remote lab work 
necessitated by Johns 
Hopkins University's 
response to the 
coronavirus.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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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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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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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RoboRXN
Platform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실험
을 못하니….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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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04



58

이제 나는 뭐를 가르치지?

105

백 년간 쌓아 올린 학문 분야
와해 된다!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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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TEM : Ruska
Electron Microscope by Ruska
(Z. Phys. 78, p318, 1932 &Z. Phys.v 87 p580, 1934 )

Vacc = 75keV
Resolution ~ 200 nm Translation:

Overview of electronic 
electronmicroscope (Dimension 
from Cathode-schirm to Camera = 1.2 m)

The Nobel Prize in Physics 
1986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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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Nobel prize in chemistry awarded for 
method to visualize biomolecules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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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National Facilities II.
600 MHz NMR

High Throughput Screening

Structural Chemogenomic Approach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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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실험하면 몇
년 걸리던
단백질 구조
분석을

•AlphaFold
가 몇 분만
에 끝낸다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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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고
의자에서 떨
어질 뻔 했다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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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구조분석학, 전자현미경학 폐강

117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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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단백질 구조 관련 데이터가 넘쳐나

• 알파폴드는 16개의 TPU v3 (대략 100-200개의 GPU)로
3~4주 정도 학습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물론 짧은 학습은 아니지만, 업계의 일반적인 규모를 생각
해 보면 특별히 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 사실 그들이 Public Data Base인 Uniprot로 부터 “공짜로”
가져가 쓴 학습용 데이터들이 50여년을 이어온 오랜 노력
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3~4주의 학습 시간은
그저 순간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11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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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인공지능 전문가에 의해서 50년간의
학문 분야가 와해되는 시대

• 게다가 이는 학계의 대가나 노벨상 수상자가 아닌, 그저
딥러닝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이룬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 단지 3~4주 학습하면 이룰 만한 것이 바로 옆에서 진행되
고 있었는데, 50년간 연구해 오던 학계는 어째서 이를 모
르고 있었는지!!!!! 

121

고액연봉의 가방끈
긴 직업부터
사라진다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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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man Sachs는 이제 Tech 기업

123

2000년 골드만삭스의 뉴욕 본사에 주식
등을 사고파는 트레이더가 600명
있었는데 2017년에는 단 2명

(Robots are doing the work of 
$326,000-a-year Goldman Sachs 

employees)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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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의학과부터 사라진다

125

변호사, MBA 
다 위험하다

126



69

데이터
경제 시대
도래

127

물질, 재화의 디지털화
(Dematerialized, Free, Data Platform)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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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와의 전쟁 시대에
살아 남으려면

129

4차 산업혁명을 일반인의
용어로 말하자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바뀌었다!!!!”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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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계보다 빠르게!!!!!!

131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Smart Platform을 사용해야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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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ggenheim-bilbao

133

Frank Gehry 
(뒤틀리고 구부러진

빌딩)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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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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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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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 Vuitton Foundation

139

Louis Vuitton Foundation, Paris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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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Catia
3D Experience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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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one 7 : 12,660,000$ (143억) 
Supercomputer at year 1991  

•AEI :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Bret Swanson

143

스마트폰
만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나요?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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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의 잭 도시,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
등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PC도, 노트북도 없이 스
마트폰만 들고 일한다는 것. 

145

• 업무가 꼭 필요한 것 위주로 추려
졌다. 아이폰에서는 한 번에 하나
의 앱만 볼 수 있지 않나. 누가 묻
는다면 Mono Tasking이 나의 업
무 비결이라고 말할 것이다. • 5년 전 집에 있는

PC를 포함해 노트
북, 아이패드를 없
앴다. 내가 가진 유
일한 전자기기는
아이폰 하나다. 

• 문제는 전혀 없다. 
살면서 한 행동 중
가장 잘한 일 중 하
나라는 생각도 든
다. (블룸버그
2019.04.03)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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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2018년 부터 컴
퓨터 사용을 조
금씩 줄이면서
아예 노트북을
없앴다. 

• 현재 아이폰 하
나로 모든 업무
를 처리하고 있
다. 이 영광을 애
플에 돌린다. 
(2019.11.19)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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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론 머스크 : 뉴럴링크
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전기전자, 기계, 소프트웨
어 문제지만 스마프폰으
로만 어려운 문제를 풀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우대

149

Brain Machine Interface

뉴럴링크 (Neuralink)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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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머리에 다운
로드한다

151

온라인에서 무료로 원하는 걸 원하는만큼
배울 수 있는 '울트라러닝' 시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원격 수
업이 대세가 됐고 특히 비싼
대학 교육에 대한 회의가 확산
하면서 교육의 무게 중심은 디
지털과 원격으로 빠르게 옮아
가고 있다. 

• 온라인에서 무료로 원하는 걸
원하는만큼 배울 수 있는 '울
트라러닝' 시대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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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OpenCouseWare

• 캐나다 밴쿠버 청년 스콧 영(32)은 집에서 MIT 
컴퓨터공학 4년 과정(33개 수업)을 1년 만에 독
파했다. 

• MIT가 ‘MIT 오픈코스웨어(OpenCourseWare)’
란 사이트에 이 과정을 모두 무료로 공개해두었
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그는 이 독학 과정을 정리해 ‘울트라러닝
(Ultralearning·초학습)’이라고 이름 붙였다. 

• 울트라러닝은 초고속·초고강도로, 지식을 완벽하
게 학습하는 초고효율 ‘독학 전략’을 뜻한다. 

153

• MIT 4년 과정을 1년
만에 온라인으로 독학
한 캐나다 청년 스콧
영은 당시 공부 경험을
바탕으로 책 '울트라러
닝'을 펴냈다. 

• 초고속·초강도·초효율
학습전략

• "온라인엔 고급 지식
이 무료로 널려있다. 

•누구든 원하는 걸 얼마
든지 배울 수 있는 시
대가 됐다".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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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코세라엔 '인공지능(AI)
의 대가' 앤드류 응 스탠
퍼드대 교수의 머신러닝
강의,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
수의 재무학 강의 등이
무료로 공개돼 있다.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독학' 수요가 늘면서 코
세라의 수강신청 건수는
440% 증가한 5000만
건에 달한다.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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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 사태로 원격 수업을 했다는
대학교수 A씨는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석학의 강의가 널렸는데, 굳이 학생이 내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회의가 든다. 

•사실 나조차 온라인으로 미 저명 교수들
의 강의를 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157

문제를발견하고질문을하는
능력을키워야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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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에도 규칙이 있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백 육십 년 동안

안 풀리는 수학 문제

159

소수 패턴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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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419 409

347 337 331 401

281 277 271 269

349 223 211

283 173 167 163

131 127 263 397

97

353 227 71 67 89

53

229 73 43 87 157

431 179 101 41

137 47 257

433 181 103 59 61

359 233 139 79 83 389

293 107 109 113 199 317

149 151

191 193 197

239 241 251

439 307 311 313

367 373 379 383

부터 까지의자연수를정사각형에나선모양으로배치하였을때

을 통해생성한소수는다음과같이모두대각선에위치한다

161

Prime number patterns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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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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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최소단위는무엇일까?

165

클로드 섀넌(Claude Shannon), Bell Lab. (1948)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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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아버지 : 정보의 최소단위는 Bit

167

정보는 꼭 도서관에 가서
찾아야 하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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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네바 부시의 위대한 질문
Vannevar Bush (1890년 ~1974년) 

1945년 desk wide web.의 탄생

169

자율주행자동차 등장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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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부터 LA까지
사람 개입 없이
주행

171

같은 Nvidia GPU가 유전자 분석기기에 쓰임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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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sen Huang predicts that health care 
and autos are going to be transform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173

자율 주행자동차와 유전자 분석, 편집은
결국 같은 비즈니스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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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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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학기술은상상을초월하게
진보하고있다.

대학의역할을심각히고민해
보아야할시점이다.

177

178





96

Session 2

미래사회 트렌드와 대학 교육혁신

주제발표 :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발제자 약력

· 국제미래학회 회장

·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

· 클린콘텐츠국민본부 회장

·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 대표

· 국제 미래정책연구회 운영위원장

포스트코로나, 미래사회트렌드와

대학교육혁신

댜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 공동회장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미래창의캠퍼스 이사장

daniel@cleancontents.org 



97

안 종 배 (安鍾陪)교수, 디지털마케팅 박사 

주요 연구 영역 

미래학, 미디어 미래, 미래 교육 

스마트미디어, 스마트 콘텐츠, 콘텐츠마케팅 

학 력 

서울대 졸,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1기, 

경기대 대학원, 미시건주립대 대학원 졸업, 

UCLA 디지털미디어콘텐츠 Post과정 수료 

현 직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국제미래학회 회장 / 대한민국 인공지능포럼 공동회장 
국회미래정책연구회 운영위원장 

대통령직속 4차산업헉명위 2기 혁신위원 

(민)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회장 

(사)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 회장 

흥사단 감사/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미래창의캠퍼스 이사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 

포 상 

2015 정보문화 국무총리상, 자랑스런 한세인상 수상 

2014 아시아 태평양 스티비상 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한국언론인총연대, 미주한인언론인연합회) 

2013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 저술(스마트시대 콘텐츠마케팅론) 

2011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2011 정보문화 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주요 저서 

제4차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광문각), 2017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교보문고) : 

2016년 문체부 우수 교양서 세종도서 선정 

전략적 미래예측방법론 바이블 (도서출판 두남): 

2015년 문체부 우수학술서 세종도서 선정 

스마트폰 마이스터 되기- 스마트폰 200% 활용법, (진한 M&B) 2015 

건강한 UCC 제작과 SNS 사용법, (진한 M&B)2013 

미래가 보인다, 글로벌 미래 2030, (박영사) 2012 

스마트시대 콘텐츠 마케팅론 (박영사) : 

2014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스마트시대 방송통신 정책과 기술의 미래, (진한 M&A) 2010 

스마트시대 양방향방송광고 기획과 제작, (학현사) 2009 

나비효과 콘텐츠 마케팅 (미래의 창) 2004 

나비효과 디지털마케팅 (미래의 창)2004 

나비효과 블로오션 마케팅 (미래의 창) 2005 

벤처⦁소상공 마케팅론(호서출판) 2003 

연락처: 010-8223 7530 daniel@cleancontents.org 

2017년 문체부 우수 교양서  세종도서 선정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 마스터플랜 (광문각), 2017 

4차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 성공전략 (광문각), 2018 

미래학원론 (박영사), 2020 

 미래아젠다 미래예측2030 (광문각), 2019 

2019 자랑스런 Assist 4T 원우상 수상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 세상 (광문각), 2021(근간) 

요한 볼프강 폰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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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과
문명 대변혁

코로나 19 펜데믹 전세계에 영향 

코로나19 팬데믹과 문명 대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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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바꾼다. 

<Daehong Special Report 2> 

코로나19 팬데믹과 문명 대변혁 

코로나 19 팬데믹과 유럽의 흑사병 

<Daehong Special Report 2> 

코로나19 팬데믹과 문명 대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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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New 르네상스가 온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문명 대변혁 

포스트 코로나: 뉴 르네상스가 온다 

휴머니즘 테크노로지 

인간성 회복, 영성 추구  

코로나19 팬데믹과 문명 대변혁 



101

포스트 코로나: 뉴 르네상스가 온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포스트 코로나
미래 사회 변화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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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미래 사회 변화 핵심 트렌드 

포스트 코로나 미래사회 변화 트렌드 

   초지능·초연결·초실감이 구현된다.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 된다.    1 

   2 

Untact, Smart, AI가 산업과 비즈니스의 핵심이 된다.    3 

   사회와 인재 경쟁력 요인이 변화한다.    3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혁명  가속화 

댜 포스트 코로나 미래사회 변화 핵심 트렌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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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4차산업혁명  가속화 

댜 포스트 코로나 미래사회 변화 핵심 트렌드 (1)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 주력 산업 마스터플랜 

포스트 코로나 미래사회 변화 핵심 트렌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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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사회 특성 : 초지능 ·초연결 · 초실감 구현  제 

포스트 코로나 미래사회 변화 핵심 트렌드 (2) 

포스트 코로나 미래 산업과 비즈니스 특징 3대 키워드   

 Untact  

 Smart 

 AI 

포스트 코로나 미래사회 변화 핵심 트렌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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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소비 증가로 비대면 산업 확대  

포스트 코로나 미래사회 변화 핵심 트렌드 (3) 

포스트 코로나 비즈니스 변화   

코로나19 종식 이후 산업 대재편의 핵심은 Smart 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포스트 코로나 미래 산업과 비즈니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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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비즈니스 변화   

포스트 코로나 미래사회 변화 핵심 트렌드 (3)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 세상  

포스트 코로나 미래사회 변화 핵심 트렌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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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사회 인재 핵심 역량의 변화  

포스트 코로나 미래사회 변화 핵심 트렌드 (4) 

자료: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국제미래학회 

미래사회
대학 환경의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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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사회 대학 환경의 변화 예측 

영역 부정적  변화 긍정적  변화 

University 

(대학교육) 

1. 대학 학령 인구의  급감  

2. 대학교육의 무한 경쟁 체재  

3. 대학 혁신 내부 자원 부족  

4. 정부의  대학 통제권 강화 

1.대학 교육 대상층의 확대 

2. 대학 혁신 지원 정책 

3. 한국대학의 글로벌화 촉진  

4. 창의융합혁신인재 수요 증가 

미래사회 대학 환경의 변화 전망 

미래사회 대학 환경의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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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무한 경쟁 체제 

직업훈련기관

(직업학교 504 ,  

폴리텍 35개) 

평생교육기관 

(5,225개) 

전문대학 

교육기관 

(137개) 

203,159명 

대학의 국내 경쟁상황(2021) 

일반대학 

교육기관 

(204개) 

347,500명 

사이버 

대학 

(21개) 

35,000명 

 

방송통신 

지역대학 

(13개) 

55,000명 

 

고3학생: 403,941  재수생:130,000   전체: 533,941 

미래사회 대학 환경의 변화 전망 

국내 진출 

해외대학 

(5+5) 

해외대학 

온라인 학위
과정 

 대학 혁신 지원 정책 강화 

미래사회 대학 환경의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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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융합혁신 인재 수요 급증  

21세기 인재의 핵심 역량 

미래사회 대학 환경의 변화 전망 

자료: 최고의 교육, 로베르타 골린고프 · 캐시 허시 파섹 

포스트 코로나: 뉴 르네상스가 온다 

휴머니즘 테크노로지 

인간성 회복, 영성 추구  

코로나19 팬데믹과 문명 대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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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융합혁신 인재 수요 급증  

구글의 미래 인재상 

미래사회 대학 환경의 변화 전망 

미래사회
대학 교육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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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  대학교육 혁신 전략 

미래사회 대학 교육 혁신 방안 

 미래대학  교육 혁신은 필수이다 

교육과정 

   혁신 

교수방법 

   혁신 

교육대상 

   혁신 

지역협업 

  혁신 

교육장소 

   혁신 

대학 
혁신  

미래사회 대학 교육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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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혁신 

미래사회 대학 교육 혁신 방안 

교수자 참여 개발 

+ 

2 Days Course (16hour)

12 Weeks Course미래사회변화 미래직업변화 
대학 교과과정 

혁신사례 

 

미래예측방법 

미래전략입안 

 

교과과정 

혁신 비저닝 

워커숍 

미래 사회변화 대응 미래 혁신 교과과정 입안 미래워커숍  

주최: 한국대학경쟁력연구원, 국제미래학회, 대한민국 인공지능포럼 

미래사회 대학 교육 혁신 방안 

 융합 전공 

 교육과정 

    혁 신 

 기존 전공  

 교육과정  

   혁  신 

 신설 전공 

 교육과정 

   혁  신 

대학 교육과정 혁신 미래워커숍:  교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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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한국대학경쟁력연구원, 국제미래학회,  대한민국 인공지능포럼 

미래사회 대학 교육 혁신 방안 

대학 교육과정 혁신 미래워커숍:  교수 대상 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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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교수방법 혁신  :  SMART 방식 

미래사회 대학 교육 혁신 방안 

 포스트 코로나 대학의 교수방법 혁신  :  SMART 방식 

S : Self-Collabo  

M : Motivated 

A : Adaptive 

자기주도/협업 

동기 부여 

수용 가능 

학생의 액티브 러닝  

학생간 협업 교육 

학생 중심의 PBL 교육 

개인과 전공 맞춤형 교육 

R:Resource free 교육콘텐츠 
온 ·오프 학습자원과  

현장 산업체 자료활용  교육 

T: Technology  

    Embeded 
시공 초월 스마트 ICT 활용 양방향 교육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미래사회 대학 교육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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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 대학의 교수방법 혁신 : 인공지능 활용  맞춤  교육 

AI 활용 개인 맞춤학습: ITS (Intelligent Tutoring System) 

미래사회 대학 교육 혁신 방안 

  대학 교육 대상 혁신 

•      연령 

 

•      노년기 

 

 

•      중년기 

 

•   

•    청소년기 

여가 

미래(연령통합형) 현재(연령분절형)   

노동 생산 

교육 

교 

육 

노 

동 

생 

산 

여 

가 

  □ 대학 교육 대상층의 대폭 확대 

 

미래사회 대학 교육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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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 대상 혁신 : 미래4차산업 전문과정, 현직자 재교육 과정  

미래사회 대학 교육 혁신 방안 

대학 장소 혁신:  해외  진출 및 원격 해외 유학생 유치  

 □ 

미래사회 대학 교육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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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 : 미래인재 양성 

미래사회 대학 교육 혁신 방안 

 □ 

미래사회 대학 교육 혁신 방안 

대학 장소 혁신: 대학 교육 공간의 변화  - 산업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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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지역 협업 혁신 

미래사회 대학 교육 혁신 방안 

대학의 지역협업 혁신 

전문대학은 지역문화와  

지역 특화 사업 및 

지역 전문인 재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미래사회 대학 교육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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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Cha : 

미래사회 대학 교육 혁신 성공 전략 

Cha : 

C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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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지 않는 국가, 기관, 개인에게 미래란 없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고, 성공은 실천하는 자의 것이다 

                                                         - 피터 슈워츠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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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대한민국 인공지능포럼 공동회장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미래창의캠퍼스 이사장 

daniel@cleanconten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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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국대학신문 지면기사]

■ 2020 UI Webinar 컨퍼런스 지면기사 (1) 

■ 2020 UI Webinar 컨퍼런스 지면기사 (2)

■ 제2회 UI Webiniar  컨퍼런스 지면기사(1)

■ 제2회 UI Webiniar  컨퍼런스 지면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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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사람이 2020년을 ‘코로나 창궐의 

해’로 여길 것이다. 고등교육자인 우리들만이라

도 2020년을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만든 ‘대학

혁신의 해’로 기억하자.”

12월 22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열린 

‘2020 대학혁신지원사업 Webinar 컨퍼런스’(이

하 웨비나)에서 ‘뉴노멀 시대의 대학교육혁신방

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동성 산업

정책연구원 이사장의 말이다. 조 이사장은 코로

나19처럼 인류에 큰 변화를 가져 온 ‘전염병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나라 대학들이 추구해

야 할 대학교육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역대 ‘팬데믹

史’ = 조 이사장에 따르면 인류는 그간 팬데믹

(Pandemic)의 역사를 거쳐왔다. 흑사병, 런던 

대역병, 스페인 독감 등이 대표적인 예다.

조 이사장은 인류가 전염병을 극복하며 얻은 

‘발전’에 주목했다. 세계적 팬데믹 이후 문명의 

발전이 이어졌다는 공통점에 따른 것이다. 실

제 흑사병은 바티칸의 권위를 흔들며 인간의 

본성을 강조하는 르네상스를 탄생시켰다. 

17세기 런던 대역병 이후에는 산업혁명이 일

어나고 사회과학이 발전했다. 당시 케임브리지

대 학생이던 뉴턴은 런던 대역병 중 물리학의 

기초가 되는 발견을 해냈다. 

■ 피할 수 없는 뉴노멀 시대와 변화하는 사회 

= 코로나19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조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사

회 전반에 ‘변화와 도전’을 가져왔다고 봤다. 경

제는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

했으며,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장도 계급별 공간 배치에서 재택근무로 변

모하며, 큰 변화를 실감케 했다. 조 이사장은 “현장

과 사무실을 이어주던 중간관리자의 시대가 지났

다. 조직은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에서 수평적 조직

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중간관리자의 멸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새로운 문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봤다. 

대학도 변화를 피할 수 없다. 조 이사장은 특

히 ‘평가’ 부분을 주목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평가 시 양극단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중간층

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쌍봉 곡선형’ 

평가 결과가 나오고 있다. 대학 수업이든 산업 

 ‘코로나 창궐의 해’ 아닌 변화와 발전의 계기… 뉴노멀 시대 맞춤 혁신 필요

  대학 위기 ‘학령인구 절벽과 반값등록금’ 보단 대체 교육기관 생겨나는 것 

“창조 DNA로 스스로 차별화 제시… 기존 방식 유지하면 살아남을 수 없어”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주제 발표  뉴노멀 시대 대학교육혁신 방향

현장이든 ‘잘하는 그룹’과 ‘못하는 그룹’이 극단

적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정성평가가 줄어들면

서 온라인 기반 정량평가가 대세로 떠오르기도 

했다. 조 이사장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

는 그룹의 자리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인사관

리도 뉴노멀 현상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대학이 마주할 미래와 새로운 인재의 기준 = 

조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 

대학은 불가역적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

고 했다. 공고했던 대학 간의 기존 서열은 파괴

될 것이라고 봤다. 올해 불거졌던 등록금 반환 

요구를 보면 알 수 있듯 학생들이 학교를 대하

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점도 짚었다. 

조 이사장은 “대학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 미

래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대학의 유

명세와 전통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대

학 스스로 차별화 된 지점을 마련해 학생들을 끌어

들이는 유의미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말이다. 조 

이사장은 “다행히 한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에서 끝내지 않고 ‘창조’로 변화를 추구하는 

DNA를 가졌다”며 “올해 1학기 초 원격 화상 수업

에 부정적이었던 교수들도 2학기에는 온라인 시험

을 어떻게 유용하고 정당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했다”고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 “대학혁신의 키워드는 ‘조합과 순열’, ‘대학

6.0’ 꿈꿔야”  = 현재 대학의 위기를 가속하는 대

표적인 키워드는 학령인구 절벽과 반값등록금

이다. 하지만 조 이사장은 이런 것들은 실질적

인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조 이사장은 “우리나

라 학령인구는 줄더라도 세계 인구는 78억명 

수준으로 증가한다. 학생 충원은 정원외 외국

인 학생 유치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 반값등록금은 대학이 다른 수익 사업을 개

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더 큰 위기는 기존 대학 교육을 대체할 수 있

는 유사한 기관들이 생기고 있다는 점, 대학교

육을 사회와 기업이 외면한다는 점이라고 지적

했다. 획일적인 교육을 담당했던 기존 대학은 

줄어들고 고도로 특화된 네오부띠끄 대학(Neo-

Boutique University, NBU)이 많아질 것으로 내

다봤다. NBU는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

는 데 초점을 두고 교육하는 기관이다. 

조 이사장은 ‘조합과 순열’을 통해서 기존 대

학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질적

인 분야끼리 조합하고, 역순으로 순열하는 변

화와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조 이사장은 나아가 ‘대학6.0’에 대한 희망도 

내비쳤다. 대학4.0이 인공지능(AI)형 인재를 양

성하는 단계라면, 대학5.0은 AI가 침범하지 못

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 AI의 구조적 한

계를 극복하는 단계다. 조 이사장이 언급한 대

학 6.0은 효율적인 수업을 통해 확보한 시간을 

바탕으로 사회 봉사를 실현하는 것을 뜻한다. 

허정윤 기자 grow@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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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2020 대학혁신지원사업 

Webinar 컨퍼런스’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조동

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의 발표 이후 곧바로 

주제 토론이 이어졌다. 주정민 전남대 기획조정

처장, 최성범 강릉원주대 기획협력처장이 토론

에 참여해 조 이사장이 발표한 ‘뉴노멀 시대의 

대학교육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 처장은 먼저 대학 혁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학이 마주한 환경변

화는 크게 3가지로 진단할 수 있다며, ‘입학정원의 

급속 감소’ ‘온라인 콘텐츠의 확산’ ‘세대 변화와 기

술 발전으로 인한 대학 환경 변화’를 지목했다.

입학정원 감소에 관해서는 국내 대학들이 국내 

고교 졸업자만 대학 진학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 처장은 “인공지능 시

대에는 한 사람이 7번 정도 직업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한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중장기적으로 

일반인 대상까지 입학 대상을 확대해서 볼 필요

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이 평생교육체제를 구

축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해야 한

다는 의미다. 이어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

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

야 한다”며 해외 입학 자원도 언급했다.

주 처장은 기존 오프라인 대학들이 축적된 경

험과 대학 강의의 이점을 살려 온라인 강의 콘텐

츠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 처장은 코로

나19가 끝나더라도 대다수의 수업이 블렌디드 러

닝(혼합형 학습)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예측 속에서 주 처장은 “대학의 경쟁

자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들이 될 것”

이라며 “공유대학을 통해서 대학 사회의 경험

과 노하우를 나누는 극복방안이 필요하다. 디지

털 기술 발전과 세대 변화에 발맞춰 유연한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들이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시공간의 경계는 물론이고 학과와 전공의 경계

도 과감하게 허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

다. 이를 위한 필수 사항으로 공유대학과 공유 

콘텐츠의 보강, 대학 교육현장이 현장 밀착형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 등이 언급됐다. 주 

처장은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를 만날 수 있

고, 꽃은 꽃잎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며 “대학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변화를 시도해

야 혁신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대학의 본질부터 짚었다. “대학에

서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의식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이 연구로 문화를 창

조하고,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전수하며 봉사

로 나눔의 가치를 구현하는 곳이 돼야 한다”는 

게 최 처장이 생각하는 대학의 역할이다. 

최 처장은 “낡은 기준을 없애는 것 자체가 ‘혁

신’이라고 본다”며 “무엇보다 올해 경험을 반추

하며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학습보다 출결을 

어떻게 체크할지부터 걱정하는 대학의 현실에

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제라도 기존의 평가 

시스템을 바꿔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진단도 덧붙였다.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최 처장은 “교육 

운영 시스템이 바뀌어도 학생 스스로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 학생들의 생

각을 주의 깊게 듣고 고민해야 한다”는 말로 토

론을 마쳤다.   허정윤 기자

“2020년 대학혁신 기반 다진 ‘기적의 해’로 만들어야”

주정민 
전남대 기획조정처장

최성범 
강릉원주대 기획협력처장

지정토론

“낡은 기준 없애는 것 자체가 ‘혁신’

  성찰하는 자세로 혁신 방향 모색해야”

주정민 처장

  코로나 끝나도 대다수 수업 혼합형 진행

“평생교육체제 구축… 유튜브가 경쟁자 

  공유대학 통해 협력… 유연 대처 필요”

최성범 처장

“대학 고유의 연구·문화창조 역할 중요

  코로나사태에 출결 체크 현실 안타까워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 시스템 필요”

2020 UI Webinar 컨퍼런스 지면기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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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해 전통적

인 교실 중심 강의를 없애고, 빅데이터·인공지

능(AI)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월 22일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주최·주관, 교육부·한국연구재단 후원으로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열린 ‘2020 대학혁

신지원사업 Webinar 컨퍼런스’에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상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대학학술본부 본부장은 ‘AI(인공지

능) 활용 수요자 중심 혁신 교육시스템 구축’

을 주제로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교육의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장 본부장은 지금이 대학교육 변화를 이끌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들이 두 학기 동안 원격강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궁극적으로는 빅데이터·AI를 활용

해 수요자 중심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장 본부장의 판단이다. 장 본부장은 “제한

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학들

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며 “전통적인 교실 중심 

강의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수요

자 중심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

리를 높였다. 

장 본부장은 “결국 코로나19로 두 가지 측면

에서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바로 비대면

과 AI다. 이미 교실이 아닌 공간에서 학습한 내

용을 공유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

했다. 장 본부장은 원격교육이 전면 실시된다면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교육혁신이 일어날 것이

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인터넷 발달로 인해 대학교육 생태계가 변했

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물리적인 힘과 돈에서 인

터넷과 정보로 권력이 이동했다는 앨빈 토플러

의 주장처럼 인터넷의 발달로 ‘지식의 독점’에서 

‘지식의 공유’로 패러다임이 전환됐고, 이는 대학

교육 생태계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장 본부장은 “과거에는 대학이 학생을 선발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학생을 모집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는 교수가 지식을 

독점하던 시대에서 인터넷을 통해 지식을 공유

하는 시대로 변화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과거

에는 교수와 학생 비율이 1대 n이었다면 지금

은 유튜브나 사이버대 등 학생이 교수를 선택하

는 n대 1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민해야 

할 점들도 짚었다. 장 본부장은 “대학들이 학생

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한

다. 대학의 인재상은 창의성, 문제해결력, 의사

소통능력 등 대부분 유사하다. 하지만 미래 역

량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지 각론으로 들어가면 

미흡한 측면이 많다. 이러한 부분들부터 고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불평등 가속화’ 문제는 

결국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장 본부장은 “누군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승

자독식을 우려한다.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돈·

권력·명예를 더 많이 차지할 것이란 우려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교육 뿐”이

라고 했다.

장 본부장은 “학생들은 좋은 강의를 원함과 동

시에 좋은 직장을 원한다. 대학생들은 치열하게 

가치를 토론하는 교수, 소통을 중요시하는 교수, 

질문을 환영하는 친절한 교수, 학생의 강의 참여

를 독려하는 교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가르치

는 교수를 선호한다”면서 “교수들이 30명에서 50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상호작

용하며 강의할 수는 없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AI 도입”이라며, AI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장 본부장은 AI를 교육에 접목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단순한 컴퓨터 활

용을 넘어 클라우딩 컴퓨터 환경, 빅데이터, 알

고리즘을 포함한 인공지능으로 확대·발전하고 

있기에 지능정보기술을 교육에 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장 본부장의 설명이다. 

이미 AI와 교육의 융합을 실천 중인 대학들

도 있다. 장 본부장은 “고려대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가상현실·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해외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발전

방향을 짚었다. 장 본부장은 “미네르바스쿨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강의를 진행한다. 학습자가 

얼마나 상호작용을 했는지 데이터를 실시간으

로 확인하며, 상호작용이 많았던 학생들보다 적

었던 학생들에게 질문하거나 토론한다. 이런 것

이 러닝 애널리틱스의 일환”이라며 “러닝 애널

리틱스를 하면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강의실에서 교수가 부족한 학습자를 

더 신경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닝 애널리틱

스는 데이터를 학습자에 맞게 분석, 서비스 정

책을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장 본부장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려면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학생 

활동, 교수 활동,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 등 모

든 대학의 업무와 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하

는 것을 IR(Institutional Research)이라고 한다. 

스탠퍼드대와 하버드대 등은 IR센터를 보유하

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IR협회가 만들

어졌다. 몇몇 대학들도 관련 혁신원을 설치하

고 있다”고 말했다.

� 이중삼�기자�jslee@unn.net

12월 22일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주최·주관으로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열린 

‘2020 대학혁신지원사업 Webinar 컨퍼런스’

는 발제 이후 지정토론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정규 동아대 기획처장과 정주현 건양대 

대학혁지원사업부단장이 두 번째 발제를 맡

은 장상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대학

학술본부 본부장의 ‘AI(인공지능)활용 수요자 

중심 혁신 교육시스템 구축’ 주제 발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장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실 중심 강의를 없애야 한

다고 했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

요자 중심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AI를 

교육에 접목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두 토론자는 장 본부장의 의견에 동의하면

서도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다. 이 처장

은 “AI와 빅데이터를 교육에 접목시켜야 한다

는 말에는 동의한다. 이를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속도가 

빨라야 교육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 핵심

은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다. 이를 고민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강의를 두 학기 경험하면서 느

낀 바는 학생들 대부분이 온라인 강의를 원했

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90%이상 학생

이 온라인 강의를 선호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

했다. 

AI·빅데이터를 교육에 접목하기 이전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이 있다는 것을 이 처장은 분

명히 했다. “분명한 것은 교육제공자 입장이 아

닌 수요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강의 결과를 보니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

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교육제공자는 교육의 방법론만 얘기

한다. 그 전에 과거 1년의 데이터를 분석해 학생

들의 만족도와 학습 성취도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이후 AI를 교육에 접목했을 때 진정한 맞

춤형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이 처장은 강조

했다.

정 부단장도 AI를 교육에 접목시키는 것

에 동의하는 것과 동시에 우려를 표했다. 

정 부단장은 “모든 대학이 코로나19 시대에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기반 강의

를 했다. 교육 방법론적 측면에서 가능했던 부

분이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들에게 LMS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학습역량

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과 마찬가지로 정 부단장 역시 AI 등

의 접목을 위해서는 기존 교육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정 부단장은 “AI를 교육에 접목

시키기에 앞서 과거에 맞춤형 교육을 했었는

지, 그에 맞는 학습 자료를 제공했는지, 자기

주도학습능력을 키워줬는지 생각해 봐야한

다”며 “교육제공자 대부분은 교수법에만 집

중했다. 수요자는 따라가기 식이었다. 교육제

공자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선행돼

야 그에 맞는 AI가 도입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이중삼�기자

“AI·빅데이터 접목 `속도'가 중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구축 고민해야”

지식의 ̀ 독점’에서 ̀ 공유'로 전환… 대학교육 생태계 패러다임 전환 ‘골든타임'

교수•학습자 간 ̀ 상호작용' 중요… 디지털 기술 기반 맞춤형 콘텐츠 제공 필요

전통적인 강의 방식 ̀ 탈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원격교육 시스템 정착 시켜야

장상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대학학술본부 본부장

주제 발표 AI(인공지능)활용 수요자 중심 혁신 교육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AI 활용… 수요자 중심 교육시스템 구축해야”

제1393호   2020년 12월 28일~2021년 1월 2일 17

지정 토론

이정규
동아대 기획처장

정주현
건양대 대학혁지원사업부단장

  이정규 처장

`온라인 강의' 과거 데이터 분석 필요

  교육 수요자 만족•성취도 검토해야

“진정한 맞춤형 AI교육 이뤄질 것”

   정주현 부단장

   LMS 시스템 도입  학습역량 저하 우려

  교육제공자 대부분 교수법에만 집중

 “어떻게 학습 시켜야 할지 고민해야” 

2020 UI Webinar 컨퍼런스 (2)

제1393호 2020년 12월 28일 ~ 2021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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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창의성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제2회   Webinar 컨퍼런스

한국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라

는 난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교육의 패러다임을 

혁신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다. 문용린 인간개

발연구원 회장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 대학의 자

율성을 기반으로 한 창의 교육을 강조했다.

23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2회 

대학혁신지원사업 Webinar 컨퍼런스’에서 문 

회장은 ‘창의성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발제에 앞서 문 회장은 대학 재정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전제하에 창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창의·인성 교육으로의 전환은 대학 

콘텐츠를 혁신하자는 말과 같은 말인데 대학 

재정이 어려우면 교육 혁신을 할 수 없다”고 말

했다.

오늘날 한국 대학은 재정의 상당 부분을 대학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재적 학생 수가 대학 

경영의 핵심이기에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 운

영의 위기’와 동의어가 된 상황이다. 문 회장은 

“이제까지 대학이 소홀했던 부분들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대학의 구조와 시설이 바뀌어야 하

는데 이를 위한 재정이 없다면 ‘창의 교육’도 겉

도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대학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회장은 ‘창의성’을 배양하는 대학 교육을 

위해서는 ‘창의성’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 바꿔

야 한다고 운을 뗐다. 먼저 독창성과 유용성이 

모두 충족했을 때 진정한 창의성이 성립된다고 

정의했다. 문 회장은 “창의성을 연구한 대표적 

학자인 하워드 가드너(H.Gardner)의 연구를 기

반으로 ‘IQ가 높으면 창의성이 높다’는 명제는 

틀렸으며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성을 가르

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가드너와 칙센트 미하이가 특성

(individuality), 영역(domain), 분야(field)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IDF 모형’이 창의성을 발현

시키는 틀이라고 설명했다. 문 회장은 “한 개인

이 자신의 소질을 발견하고 10년 이상은 한 분

야를 꾸준히 배운 뒤 해당 분야 전문 네트워크

에 들어가야지 창의성이 발휘 된다”며 “세 영역

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정한 창의 인재가 나온

다”고 역설했다.

문용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이어 문 회장은 창의 인재는 ‘사회’가 만드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개인의 특출함이 아무리 뛰

어날지라도 사회 문화체제가 뒷받침되지 않으

면 창의 인재는 키울 수 없다는 의미다. 문 회장

은 미국의 벨 랩(Bell Labs)을 언급하며 “창의적 

아이디어는 사회 문화적인 체제에 속해 있다. 개

인의 능력보다 사회 문화적 체계의 특성에서 창

의성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드너의 ‘창의성 발휘의 다섯 가지 조건’은 

현재의 한국 대학에도 적용할 수 있다. 문 회장

은 “제일 먼저 개별학생의 강점을 찾아 방향성

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대학이 초·중·

고등학교 보다 개별학생의 ‘강점파악’을 잘못하

고 있다. 대학 교육은 학생이 진학한 전공 수업

에만 몰두하고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강점파악을 마친 후에는 ‘절정 경험’이 필요

하다. 문 회장은 “한국 대학은 학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인상적인 경험을 주지 못하

고 밋밋한 강의가 주를 이룬다”며 비판했다.

또 문 회장은 “교수자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문 원론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면서 “대신 현

존하는 ‘최전선의 문제’를 학생들이 관심사로 

삼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

를 들어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원론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가르칠 게 아니라 최근 노벨경제학상

에서 수상한 학자의 연구가 어떤 이유로 상을 

수상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는지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다. 

이어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의 관심 분야가 

정해지면 학생이 해당 분야에 ‘몰입’할 수 있도

록 교수자가 습관을 길러줘야 하며 학생들은 

자부심과 성취욕을 가지고 ‘숙성의 시간’을 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현재의 대학교육은 앞서 말한 이 

다섯 요소가 빠져있다”며 “교수자들이 교실에

서 이 같은 과정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

했다. 

결국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창의 교육

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문 회장은 교

수와 학생이 연구를 매개로 이어져 있다는 ‘훔

볼트(Humboldt)의 대학 이념’이 대학 교육 활성

화를 언급할 때 여전히 유효다고 봤다. 문 회장

은 “교수는 연구를 통해 학생을 교육하고 학생

은 교수의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

식을 배우는 게 대학 교육”이라고 말했다.

문 회장은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창의 교육을 

비롯한 대학 개혁은 대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

장돼야 실현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회

장은 “대학에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의 상황에 봉착했다”면서 “대학은 언제나 궁극

적으로 인류 진보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

고 학생을 키워야 하며 자유를 얻었을 때 책임

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대학은 지식을 ‘전수’하는 곳이 아

니라 ‘창출’하는 곳이다”면서 “대학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대학의 본질이 

‘창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grow@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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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이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두

고 고민에 빠졌다. 이에 따라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도도 함께 높아졌다. 

23일 부산에서 열린 ‘제2회 대학혁신지원사

업 Webinar 컨퍼런스’에 참석한 대학 관계자들 

역시 어떻게하면 대학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기

를 수 있는지 논의를 펼쳤다. 특히 창의 교육 활

동 시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던져졌다.

문용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의 ‘창의성 어떻

게 키울 것인가’ 발제에 대한 토론자로는 서동

환 한국해양대 기획처장과 조재균 동의대 부총

장이 나섰다.

서 처장은 학생들이 이전에는 IQ에 관심이 많

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관심사가 더 높아졌다고 운을 뗐다. 서 처

장은 이러한 학생들의 변천을 고려해 “많은 교

수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도출하기 위한 지식적

인 방면의 이해도는 높지만 실제로 창의 교육을 

실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

면서 “실제로는 어떤 방법으로 창의성을 높인 

사례가 있으며 이를 위한 체제 개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 회장에게 질문을 던

졌다. 

문 회장은 ‘유태인 교육법’으로 사례를 갈음

했다. 세계인구의 약 0.2%~0.25%에 불과한 유

태인이 노벨상 최대 수상을 할 수 있었던 비결

은 교육에 있다고 익히 알려져 있다. 문 회장은 

토론식 교육인 ‘배드 사이드 스토리’와 ‘하브루

타(Havruta)’를 언급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까

지도 토론식 교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면

서 “창의 교육에 소통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회장은 한국 대학은 토론식 교육의 중요성

을 알지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일방

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데 급급한 것으로 분

석했다. 일방적인 지식 전달형 교육은 창의성 

발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문 회장은 “모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주변에서 크고 작은 자

극들이 이어지고 도전정신을 불러일으킬 때 비

로소 창의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창의 교육은 학생의 사고를 자극해주는 게 핵

심인데 주입식 교육은 ‘그대로 받아들여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문 회장은 “창의적인 수업이

라는 게 색다르고 새로운 그 무언가가 아니라 

교수자가 학생들의 질문을 귀담아듣는 게 중요

하다”며 “마이클 샌델 교수처럼 ‘딜레마 질문’

을 던져서 학생들끼리 토론거리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부총장은 “창의 교육을 위해서는 ‘다

섯 가지 창의성 발휘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고 했는데 그 중 일정 부분은 교수 개인의 역량

에 기대는 것 같다”며 창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수학습법이 무엇이 있는지 물었다. 

문 회장은 대표적으로 ‘플립 러닝(거꾸로 학

습)’을 들었다. ‘거꾸로’라는 개념을 단순화한다

면 교수자는 말을 적게 하고 학생들이 말을 많이 

하는 수업 방식을 의미한다. 수업은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학생들은 압축 강의와 예습한 내용을 

가지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구조다.

문 회장은 “교수들은 시스템을 바꾸는 걸 힘

들어한다. 수업을 압축해서 진행하는 것도 힘

든 교수들이 많다”면서 “어색한 것은 학생들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이어 “교수자의 노력만

으로 창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해 ‘플립 러닝’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 창의 교육 실현 가능”

종합토론

“창의 교육의 핵심은 ‘소통’”

 우리나라 교육 일방적 지식 전달에 ‘급급’

 창의 교육은 학생들의 사고 자극하는 것

 교수자가 학생 질문을 잘 듣는 것이 중요 

‘플립 러닝’ 실천 위해 교수 학생 노력해야

창의 교육으로의 전환은 곧 재정적 안정을 통한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

창의 인재 양성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보다 사회 문화체계가 뒷받침 돼야

대학은 지식 전수가 아닌 지식을 창출하는 곳… 본질에 충실하도록 지원해야

제2회 UI Webinar 컨퍼런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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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Webinar 컨퍼런스

한국 대학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까.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등 대학이 직면

한 위기 속에서 교육 혁신의 방법을 함께 고민

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23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2회 

대학혁신지원사업 웨비나(Webinar) 컨퍼런

스’(이하 웨비나)에서 최진영 SM인스티튜트 대

표는 ‘미네르바대학과 SM학교를 통해 바라본 

미래 인재상과 미래 교육’을 주제로 발제를 진

행했다. 최 대표는 미네르바 대학과 SM학교 사

례를 통해 바라본 미래 인재상과 미래 교육에 

대해 역설했다.

최진영 대표는 대학 혁신모델로 꼽히는 미네

르바 대학의 사례를 소개하면서도 한국 교육만

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네르바 대학과 SM인스티튜트가 혁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례를 통해 힌트를 얻는 것일 뿐 

이제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벗어

나 퍼스트 무버(Fast Mover)가 돼야 한다는 의

미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서 교육의 혁

신을 강조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혁신을 벤치마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 

대표는 “과거 교육을 통해 국가의 생산성을 높

여왔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교육에 대한 의심

을 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학교를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미네르바 대학과 SM인스티튜트의 공통점은 

기존 교육의 틀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설명하는 학습 피라미드

에서 학생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학습효과가 극

대화 된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미네르바 대학은 학생

의 능동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육하원칙 

하에서 미네르바 대학의 교육은 기존 대학 시

스템과 큰 차이를 갖는다. 전 세계 어디든 교육 

현장이 되고, 교수와 학생 양자간의 수업이 아

닌 기업과 기관 등 누구든 수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업은 어디서나 시간을 맞춰 가능하고, 

모든 수업은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

게 된다.

온라인 수업을 하는 만큼 수업에 참여하는 학

생들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도 다면화 돼있

다. 수업은 5~10분 단위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진행된다. 투표를 하고 토론을 하다가 발표를 

하기도 한다. 교수는 화면을 통해 어떤 학생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지 거의 참여 하지 않는

지 알 수 있어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계속해

서 이끌어낸다.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의 수업 

결과가 데이터로 나온다. 오프라인에서는 불가

능한 수업 형태다. 4년간 학교는 학생의 기본역

량부터 지식까지 추적과 훈련을 거듭한다. 4년 

뒤 학생 개개인이 원하는 목표에 다갈 수 있는 

이유다.

최 대표가 소속된 SM인스티튜트 역시 혁신적

인 방식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SM인스티튜

트는 미국의 온라인 고등학교다. 일반적인 지

식과목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생 개인 능력

에 맞춰 진행된다. 엔터테인먼트에 특화돼 있

는 만큼 지식과목 수업 이외의 시간은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한다. 미네르바 대학이 

똑똑한 제너럴리스트를 키우는 학교라면 SM인

스티튜트는 스페셜리스트를 키우는 학교다.

학습 진도는 개인 맞춤이지만 콘텐츠는 학생

의 꿈에 기반해 구성한다.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와 함께 e-스포츠와도 제휴하고 있다. 하루 중 

2시간은 지식과목 수업을 제공하고 그 이후는 

e-스포츠를 가르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이라

면 무한대의 교육 설계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는 인공지능도 활용되고 있다. 인력을 계속해

서 늘릴 수 없기에 기본적인 분석과 판단 과정

에 인공지능이 투입된다. 예를 들어 춤을 연습

하는 학생이라면 인공지능이 박자와 동선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게 된다.

최 대표는 “그러나 앞서 설명한 사례들은 이

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뤄진 교육 혁명”이라면

서 “한국이 또 다시 벤치마킹을 통한 패스트 팔

로워 역할에 그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내

비치기도 했다. SM인스티튜트처럼 혁신적이라

고 하는 모델조차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형

태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런에도 최 대표는 한국 교육의 미래를 긍정

적으로 전망했다. 한국 교육을 빠르게 혁신하면 

대학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한국은 인구 감소

로 교수자의 공급이 넘친다고 하지만 2030년에 

아시아 전체에는 7000만명의 교수자가 부족하

다”면서 “지금 빨리 학교를 잘 설계해 기술발전

과 교육과정을 개선하면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수많은 나라에 진출해 교육을 수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지희�기자�easy@unn.net

한국, 혁신 강조하지만 여전히 벤치마킹 중… 어떻게 바꿀지 진지한 고민 필요

미네르바, SM인스티튜트도 코로나19 이전 혁신… 선진국 다양한 접목 시도 중  

국내 대학들 빠르게 교육 혁신 모델 찾는다면 위기 극복하고 수출길도 희망적

최진영 SM인스티튜트�대표

주제 발표 미네르바대학과 SM학교를 통해 바라본 미래 인재상과 미래 교육

“패스트 팔로워는 그만… 한국만의 교육 모델 찾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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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개념의 ‘혁신’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접목할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3일 부산에서 열린 ‘제2회 대학혁신지원사

업 Webinar 컨퍼런스’ 토론 참석자들은 다양한 

혁신 사례를 어떻게 현재 한국의 대학에 적용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통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김수연 영산대 부총장은 영산대의 사례를 바

탕으로 두 가지 고민을 내비쳤다. 우선 수업 방

식의 변화다. 미네르바 대학의 사례 등을 참고

해 대학은 창조적 파괴를 경험하고 다양한 변화

도 시도했다.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김 부

총장이 주목하는 지점은 ‘어떻게 하면 학습자

의 학습능력 효율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

느냐’ 하는 부분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학생의 지속적인 동기부여에 

관한 방식이다. 영산대의 경우 학사경고 프로그

램을 특성화했다. 그 플랫폼 자체는 안정화하

는데 성공했지만 학생들의 동기부여가 문제였

다. 학습 뿐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 다면적

인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동기부

여가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게 됐다. 김 부총

장은 “대학이 이런 학습자들을 위해 어떻게 접

근해야 하는지,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있

도록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최진영 SM인스티튜트 대표는 “학교 전체를 

바꾸기는 힘들다”고 운을 뗐다. 대학에는 혁신

을 방해할 요소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미네르

바 대학이 실현 가능했던 이유도 새 판을 짰기 

때문이란 것이다. 최 대표는 조금씩 확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종의 ‘특공대’를 구성해 외

국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정원 외 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적은 규모의 혁신 모델을 고안한 뒤 확

산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더 가능하다는 분석

이다.

학습자의 동기부여 방식에 대해서는 “소비

자 중심, 즉 학생 중심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

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현재 육성중인 e-스

포츠 선수들을 예로 들었다. 처음 SM인스티튜

트에 들어왔을 때는 알파벳 조차 쓰기 힘들어 

했던 선수들이 6개월만에 미국 수학 수업을 듣

게 됐다. 이 학생들에게 영어를 단순히 주입하

기보다 미국 게임 중계방송에서 나오는 영어

나 실제 게임 용어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 

결과다. 이제는 대학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

자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게 한 대표의 설

명이다.

신성욱 부산가톨릭대 기획처장은 미네르바 

대학의 교육 철학 중 하나인 사회 참여 방식의 

노하우에 관심을 보였다. 신 기획처장은 “(미

네르바 대학은) 사회해결 능력을 키우는 수업

이 많이 이뤄지는데 산업체와 지역사회, 여러 

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면서 “실제 대학에

서는 이를 이끌어내기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최진영 대표는 “미네르바 대학에는 이

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에 

따르면 미네르바 대학에는 기업의 참여를 높이

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수요 조사를 통해 지자

체나 기업, 실험실 등을 섭외해 매칭하는 역할

을 한다. 학생 입학 첫 주에는 기업인과 학생들

이 모여 미팅을 진행하고 프로젝트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기업-학생 매칭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

움이 되기 때문에 기업 역시 미네르바 대학생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도 했다. 미네르

바 재학생들의 경우 입학 1년 동안 이론 과목대

신 100가지 정도의 역량 강화 활동을 하기 때문

이다. 전문지식은 없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서작성 능력 

등을 갖췄기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

최 대표는 “기존 한국의 대학 시스템에서는 

(미네르바 대학과의) 설정 자체가 다르다 보니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네르바 대학

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이지희�기자

종합토론

“혁신은 물들이듯 확산 시켜야”

학교 전체를 바꾸기는 힘들어… 새판 짜야 

`적은 규모의 혁신'이 실현 가능성 높아

대학 교육,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 필요 

미네르바의 기업-학생 매칭 시스템 눈길 

제2회 UI Webinar 컨퍼런스 (2) 

제1402호 2021년 03월 01일 ~ 2021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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